
화학기업, 구미상공대상 대거 수상

LG실트론의 이희국 대표가 구미상공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는 <제22회 구미상공대상> 수상자로 4개 부문 5명을 선정했다고 12월20일 발표했

다.

LG실트론 이희국 대표이사는 공급처를 다변화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성과로 경영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으

며, 도레이(Toray)첨단소재 이승훈 상무는 지속적인 투자로 6600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해 무역대상 수상자에

뽑혔다.

웅진케미칼 윤병섭 상무는 초내열성 극한섬유를 개발하는 등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해 기술대상 대기업부문

수상자에 선정됐고, 월덱스 배종식 대표이사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장비부품을 개발한 공로로 기술대상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확정됐다.

대영자재백화점 이기웅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자재유통분야에 백화점 운영방식을 도입해 상거래를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유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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